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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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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공감을 통해 매개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의 MZ세대 3,971명

의 자료에 대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4.3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은 각각 공감과 의사

소통 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감 역시 의사소통 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 공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

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MZ세대의 발달적 맥락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사회자본 확충 

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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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대는 

바로 MZ세대라고 할 수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Z세대(Generation Z)를 통칭하

는 개념으로서, 연구 또는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기

준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980년

대 초부터 2010년대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포함한

다(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2022). 

이들 MZ세대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인데,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워라벨 추구, 

사회적 가치와 책임 중시, 경험 중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혁신적 아이디어, 다양성과 포용성, 평

등, 멀티 태스킹 등(정수현, 2024. 3. 28; 최라영, 

2024. 5. 22; Bhalla, Tiwari, & Chowdhary, 2021; 

Siagian & Yuliana, 2023)의 키워드로 표현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MZ세대의 특성 외에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세대 갈등 

문제이다. 물론, MZ세대의 특성과 세대 갈등 문제 

역시 무관하지 않은 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 더 직

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기사들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갈등 유형으로 ‘MZ세대와의 

갈등’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동아닷컴, 2024. 2. 15), 

과도한 자기주장 또는 자기표현 등 MZ세대와의 소

통의 어려움(정수현, 2024. 3. 28; 최라영, 2024. 5. 

22)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는 등 MZ세대의 의사

소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세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MZ세대 사원

이 가장 큰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같은 MZ세대라고 밝히고 있다(워크

투데이, 2024. 6. 4).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의 주제가 되는 MZ세대의 

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개념은 바로 의사

소통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대화와 청취 과정에서 

적응하고, 반응하며, 자기 인식을 관리하는 능력

(Schirmer et al., 2005)으로서, 사회적인 적응 및 사

회적 관계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s & Dunbar, 2011). 한편, MZ세

대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나고 성장한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간결하고 빠르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Siagian 

& Yuliana, 2023).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소

통은 깊이 있는 관계의 형성이나 대면 의사소통 또

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인식 능력 등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Siagian & Yuliana,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이하 ‘MZ세대의 사회

성 발달 연구’)의 결과는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M세대의 의사소통 

능력과 Z세대의 대인관계 능력이 전체 평균 점수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능력의 발달이 상대적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정

원 외, 2022). 

이러한 결과는 MZ세대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적 

상황 및 관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에 관심

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

본(social capital)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상호 이익

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관계망, 규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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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Putnam, 1995), 경제적(Tabellini, 2010), 심리

사회적(김형수, 박성민, 유재은, 백경민, 2023; 

Helliwell & Putnam, 2004; Zhang & Jung, 2022), 

신체적(Dolan, 2022; Herrero, 2018)으로 다양한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

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 결과 가운데, 관련 

연구는 사회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은정, 2016; 정은혜, 

2020; Putnam, 1995, 2000). 하지만, MZ세대의 의사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어떠한 요인을 통해 의

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

자본의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으로서, 

공감(empathy)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사회자본과 

공감의 관계 및 공감과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검증

한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

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Preston & de Waal, 2002), 관련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 중 MZ세대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공감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은영, 김은미, 박소라, 2013; 조반석, 김재우, 

2017; Wolfer, Cortina, & Baumert, 2012). 또한 공

감은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도 보고되어 온 바, MZ세대 대상자들에게 실시

된 연구는 일관되게 공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수경, 서윤희, 2016; 이지수, 한지수, 2020). 이상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감은 사회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으로 예측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

어 온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규정(이준

웅, 문태준, 김은미, 2006)과 관련하여 제기된 선행

연구의 주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

였다. 즉, 첫째,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최정원 외, 2022; 

O’Reilly, 1988), 둘째, 디지털 원주민인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사

회자본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김구, 2010; 이관용, 

허윤정, 2008; Williams, 2006; Wong, 2020), 셋째,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온

라인상의 교류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교

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김은미, 양소

은, 2017; 양소은, 김은미, 2014)의 중요성에 주목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을 구조적 측면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망

(Social network)과 기능적 측면으로서의 교량형 사

회자본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다시 온라인 교량자본

과 오프라인 교량자본으로 구분하여 공감 및 의사

소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 간뿐 아니라 세

대 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MZ세대의 의사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

하여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관계를 공

감이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이러

한 목적에 근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MZ세대의 온라인 교량자본과 의사소통 능

력 간의 관계를 공감이 유의하게 매개할 것인가?

둘째, MZ세대의 오프라인 교량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공감이 유의하게 매개할 것인가?

셋째, MZ세대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공감이 유의하게 매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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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Z세대

(Generation Z)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M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중반, Z세대

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출생자들을 의미

한다(최정원 외, 2022). 하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이

러한 기준은 연구자 및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

표적 여론조사 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의 한 

연구에서는 M세대를 1981년∼1996년 출생자로, Z

세대를 1997년∼2012년 출생자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 있다(Dimock, 2019). 또한 Magano et al.(2020)

은 M세대의 출생 연도 기준을 1980년∼1994년, Z세

대의 기준을 1995년∼2012년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제시된 MZ세대의 기준 역시 약간씩의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내일20대연구

소에서는 M세대의 출생 연도 기준을 1981년∼1995

년, Z세대의 기준을 1996년∼2010년대 초반으로 제

시하고 있으며(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MZ세대 

저자가 쓴 한 책에서는 M세대를 1981년에서 1995

년 사이의 출생자, Z세대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의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다(김효정, 2022). 이렇게 

MZ세대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그동안 제시되

어 온 여러 범주를 토대로 M세대의 주요 성원을 20

대 후기부터 30대에 이르는 성인으로, Z세대의 주요 

성원을 10대부터 20대 전기에 이르는 청소년(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M세대의 출생 

연도 기준을 1983년∼1996년, Z세대의 기준을 1997

년∼2009년으로 제시하였으며(최정원 외, 2022),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MZ세대를 

규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세대 집단은 단순한 인구 통계 이

상의 의미를 가지는데(Ismail, Nugroho, & 

Rohayati, 2023), 각 세대는 생애 동안 경험한 정치

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

지며, 한 세대에 속하는 개인들은 유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게 된다(Siagian & Yuliana, 

2023). 이러한 맥락에서 MZ세대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여러 연구 및 기사를 통해 등

장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원주민, 워라벨 추구, 

사회적 가치와 책임 중시, 경험 중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혁신적 아이디어, 다양성과 포용성, 평

등, 멀티 태스킹 등(정수현, 2024. 3. 28; 최라영, 

2024. 5. 22; Bhalla et al., 2021)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MZ세대

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점과 단

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한편, MZ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 또는 차

별성과 관련하여 여러 기사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는 세대 갈등 또는 소통의 문제이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742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응답자 중 43.3%가 

앞으로 직장 내 갈등 중에서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닷컴, 2024. 2. 15), 과도한 자기표현 또는 자기

주장으로 인한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정

수현, 2024. 3. 28; 최라영, 2024. 5. 22)에 대한 우려

도 제시되는 등 세대 간 소통 문제에 사회적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세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

인 2,23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원급의 경우에는 같은 사원급

(26.9%)에게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대 간뿐만 아니라 MZ세대끼리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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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워크

투데이, 2024. 6. 4).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MZ세대의 

소통 문제는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주의를 기울

이게 한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대화와 청취 과정에

서 적응하고, 반응하며, 자기 인식을 관리하는 능력

(Schirmer et al., 2005)으로서, 사회적인 적응 및 사

회적 관계 유지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s & Dunbar, 2011). 

한편,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 MZ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연구에 의해 MZ세대 의사소통의 특성

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MZ세대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거나 자란 이들로서, 전통적인 

의사소통으로부터 디지털 의사소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세대이며(Bhalla et al., 2021), 따라서 소

셜 미디어를 주요 도구로 활용하여 소통하고, 공유

하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측면의 삶에 참여하는 특

징을 보인다(Siagian & Yuliana, 2023). 또한 이들

은 빠른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소통의 특징을 나타

내며, 이러한 특징은 간결하고 효율적인 반응 양상

으로 연결된다(Siagian & Yuliana, 2023). 뿐만 아

니라 MZ세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

신의 생각이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표현

하는 특성 역시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대학내

일20대연구소, 2018; 조삼섭, 2021; 채일, 2022). 이

러한 MZ세대만의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타 세대와의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

만, MZ세대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

라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특성이나 유형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

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온라인 중심의 소통은 개인 

간의 빠르고 광범위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관

계의 깊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면 의사소통 및 

직접 상호작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비언어적 표현

을 인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디지털 영역 

외의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Siagian & Yuliana, 2023). 이와 맥을 

같이 하여, Z세대는 주로 디지털 상호작용을 선호

하며, 논리적이지만 사회적 및 관계적 기술 측면에

서 미성숙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Bender, 2021).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실시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사회성 수준의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환

산한 결과, M세대는 의사소통 능력이, Z세대는 대

인관계가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최정원 외, 2022)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2)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 사회자

본은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관

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Putnam, 1995), 경제적

(Tabellini, 2010), 심리사회적(김형수 외 2023; 

Helliwell & Putnam, 2004; Zhang & Jung, 2022), 

신체적(Dolan, 2022; Herrero, 2018)으로 다양한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커뮤

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학분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

구되어 온 개념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준웅 외, 2006). 예를 들어, 

Raghupathi와 Benbunan-Fich(2020)는 사람들이 서

로 잘 지내고, 고립된 개인으로서보다 더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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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로 사회자

본을 정의하였으며, Nooteboom(2006)은 다양한 종

류의 공식적, 비공식적 집단과 그러한 집단 간의 연

결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자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이나 사회자본이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그 속성에 대해서도 여

러 가지 입장과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집

단과 관계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반면, 사회자본은 

그 자체로 결과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Foley & Edwards, 1997; Williams, 2006). Putnam 

(2000)도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망 및 그와 관련된 

상호 호혜의 규범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자본

이 관계망 자체이자 그 관계망의 효과를 모두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Williams, 2006). 

이러한 논의는 사회자본의 두 가지 측면에 주의

를 기울이게 하는데, 이는 바로 구조적인 측면과 기

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O’Reilly, 1988). 구
조적인 측면은 사회자본의 크기나 연결 정도와 같

은 양적 특성을 의미하는 반면, 기능적 특성은 사회

자본의 질적 특성을 의미하는데(최정원 외, 2022),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

과 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자본의 다양한 형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결속형(bonding)

과 교량형(bridging)으로 구분하였다. 결속형 사회

자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은 폐쇄적인 집단 

내의 유대관계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된다

(Venkatanathan, Karapanos, Kostakos, & 

Goncalves, 2013). 반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 간의 유대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자본으로서, 이러한 유대관계는 깊이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자원 및 정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Venkatanathan et al., 2013).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MZ세대의 사회자본과 의

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자본

의 기능적 측면으로서의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자

본에 대한 고려 외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자본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 및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상호작용과 사

회자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Pfeil & Zaphiris, 2007; Steinfield, 

Ellison, Lampe, & Vitak, 2012; Venkatanathan et 

al., 2013),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 디지

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MZ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최근의 연구(최정원 외, 2022),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방식

이 다를 수 있다는 점(Williams, 2006) 등은 사회자

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

계 또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의 온라인상의 교류가 가지는 중요

성 및 긍정적 영향을 기술하면서(김구, 2010; 이관

용, 허윤정, 2008; Wong, 2020), 오프라인 사회자본

뿐 아니라 온라인 사회자본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결속형 사

회자본보다는 교량형 사회자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교류는 동질적인 집단보다

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여 더 확대된 관계망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

문이다(김은미, 양소은, 2017). 또한 온라인 관계망

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청소년에게 교량

형 사회자본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양소은, 김은미, 2014).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서, 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

를 가지는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즉, 다양한 정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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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MZ세대의 특성을 고

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사회자본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온라인상의 교류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기

반으로 사회자본을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

망,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량형 사회자본, 그리고 이

를 다시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라인 교량자본으로 

구분하여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한편, 사회자본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사회자

본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설명과 실증적 연구에 근

거한 것이다. 먼저, 사회 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와 그 구조에서 

발생하는 유익한 결과를 모두 포괄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Choi, Liu, Sun, & 

Huang-Isherwood, 2023).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망과 그 관계망을 통해 발생하는 이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타인과 이루고 있는 

연결 고리인 사회적 관계망과 그러한 관계망을 통

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및 관계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된다. 이와 맥을 같이 하며, Putnam(1995, 2000)

은 사회자본이 축적된 공동체에서는 의사소통이 용

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주목한 교량형 사회자본

의 개념 및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자본과 의사

소통 능력 간의 긍정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Putnam(2000)에 따르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망 간의 연결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사회자본으로서, 이를 통해 폭

넓은 관계가 형성되며, 그 결과, 사회적 관점이나 

세계관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정보 또는 자원에 대

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증

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Williams, 2006). 또한 Mavridis와 Tsakas(2021)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시민들이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만나는 사회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하면서,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소통하는 사회

는 서로 의견이 다른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

함으로써 서로 더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교량형 사회자본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

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긍정적 관

련성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서울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211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진동철과 홍아정(2012)의 연구에 의

하면, 사회적 관계망이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외에도 20세 이상 장애인 401명을 대상으

로 수행된 정은혜(2020)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자본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심리적 자본을 통

한 간접효과, 그리고 가족사회자본은 심리적 자본을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조직에 재직하고 있는 25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은정(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간경비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의사소

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연구를 통해 사회자

본은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공감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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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매개할 것으로 주목한 변수는 공감이다. 공감

이란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

는 능력(Lawrence, Shaw, Baker, Baron-Cohen, & 

David, 2004),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

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erardi, 2020). 이러한 공감은 인간이 주위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Gallese, 2003), 상호 간의 소통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

신의 생각, 감정 및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데 도

움이 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Rizzolatti, 

Fogassi, & Gallese, 2006; Valente, 2016).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 또는 

조망수용 능력을 증진하거나(Eisenberg, 2000; Findlay, 

Girardi, & Coplan, 2006), 공격적 행동 또는 괴롭힘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 Hastings, 
Zahn-Waxler, Robinson, Usher, & Bridges, 2000)

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Wölfer, Cortina, & 

Baumert, 2012). 또한 대면 및 온라인 상황에서 다

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등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도 설

명되고 있다(Venkatanathan et al., 2013). 특히, 공

감은 AI 등 다양한 기술력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

어나게 될 미래 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공감이 기술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양선이, 2017; 

최연구, 2017; 이지수, 한지수, 2020에서 재인용).

한편, 공감은 사회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져 왔다. 먼저, 서울

과 경기권 노인복지회관 참여 노인 190명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오현옥(201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

본이 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나은영 등(2013)의 연구에 의하

면,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라인 교량자본 모두 공

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20∼30대 청년층 200명을 대

상으로 실시된 조반석과 김재우(2017)의 연구에서

도 온라인 교량자본이 온라인 공감 경험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공감 간의 관련성은 국외 연구를 통

해서도 검증된 바 있다.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93명

(평균 연령 28.2세)의 결과를 분석한Venkatanathan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의 수가 인지적 공감

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7학년 학생 3,1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Wölfer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

적 연결성과 공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사회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고된 공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인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유아교사 

14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우수경과 서윤희(2016)

의 연구에 의하면, 공감은 의사소통 능력과 정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감의 인지적 요소

는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문대생 253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이인숙(2019)의 연구에서도 공감과 의사소

통 능력 사이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 기관

의 유아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지수와 

한지수(2020)의 연구에서도 공감이 의사소통 능력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외에도 MZ세대를 대상으로 공감과 의사소

통 능력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최근 연구도 확인된

바, 대전, 충청, 경북 소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MZ세대 간호대생(1981년∼2006년생) 129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김양신과 이재숙(2024)의 연구에 의

하면,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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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관련 연구는 공감이 사회자본으로부

터 영향을 받으며, 의사소통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

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

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공감 및 의사소통 능

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 연구에 근

거하여 MZ세대의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 공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

측하고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

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단, 관련 연구에 의하여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김은

정, 2016; 이인숙, 2019; Valente, 2016), 부모 학력 

및 경제적 수준(김은정, 2016; Huang, Byrd, 

Asmah, & Domanski, 2023; Qin, Yang, Jiang, & 

Zhong, 2022; Valente, 2016), 세대(Raslie, 2021; 

Valente, 2016), 자아존중감(이인숙, 2019; 정명실, 

2014; Szcześniak, Bajkowska, Czaprowska, & 

Sileńska, 2022), 자기효능감(김미옥, 2016; 오현옥, 

2017; Liu et al., 2023)을 통제한 후 각각의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2년

도에 실시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는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한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기와 성인

기를 맞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된 연구로서, 전국 MZ세대 및 X세대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대학생 및 성인 5,271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최정원 외, 2022). 

보다 구체적으로, Z세대에 포함되는 중·고등학

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생의 경우, 각각 층화집

락표집, 임의표집, 비례할당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2,671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M세대

와 X세대의 경우, 비례할당추출 방법을 통하여 전

국에서 1983년∼1995년생 1,300명(M세대)과 1965년

∼1982년생 1,300명(X세대)이 각각 표본으로 선정

되었고,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최정원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에 해당되는 3,971명의 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중 M세대는 1,300

명, Z세대는 2,6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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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1)

1)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및 청

취 과정에서의 적응 능력(Schirmer et al., 2005)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15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

력 척도(GICC-15)(허경호, 2003)에 대하여 3점 척도

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799로 나타났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망 및 그와 관련된 상호 

호혜의 규범, 즉, 사회적 관계망과 그 관계망의 효

과를 의미하며(Putnam, 2000),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을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

적 관계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온라인 교량자본

교량자본이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

적 관계망 간의 연결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사회자

본으로서(Putnam, 2000), 온라인 교량자본은 이러한 

연결이 온라인 관계망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형성된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량자

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

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회자

본 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ISCS)(김구, 

2010; Williams, 2006) 중 교량자본 문항을 온라인 

상황에 적용한 10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온라인 

교량자본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

성(Cronbach's α)은 .896으로 나타났다. 

 (2) 오프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이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

들이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 간의 연결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교량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회자본 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ISCS)(김구, 2010; Williams, 2006) 중 교량

자본 문항을 오프라인 상황에 적용한 10문항에 대

하여 5점 척도로 오프라인 교량자본을 측정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95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형

성하고 있는 연결 고리(Wellman, 2007; 전혜빈, 박

혜경, 2019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LSNS-6(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Lubben et al., 2006)을 수정

한 3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사회적 관계망을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제외하

1)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자료 출처인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최정원 외, 2022)를 참고하여 작성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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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사

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

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806으로 나타났다. 

3)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행동

(Gresham, 2001)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

달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

술 평가 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Gresham & Elliot, 1990) 중 공감을 측정한 10문항

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상황(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성인)에 맞게 척도를 변형하여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806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1) 성별 

본 연구에서 성별은 여학생을 기준집단(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2) 세대

본 연구에서 세대는 Z세대를 기준집단(0)으로 더

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3) 부모학력

본 연구에서 부모학력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각각 부학력과 모학력에 대하여 무학에

서 대학원 졸업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4) 경제적 수준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응답자의 경제력 

파악을 위해 7점 척도로 측정한 주관적 가정 형편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Rosenberg, 1965) 10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875로 나타났다. 

 (6)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

구’에서는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Lee, Schwarzer, & Jerusalem, 1994; Schwarzer & 

Jerusalem, 1993) 10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09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과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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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에서의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4.3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PROCESS

에서는 OLS 기반의 limited 추정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수만큼 회귀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홍세희, 2024).

Bootstrapping 방법은 매개효과의 분포에 대하여 

정상성 가정을 하지 않고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유의성

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으면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24; Hayes & Rockwood, 2017).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러한 모형에 대한 수식은 아래 제시된 바

와 같다. 

[그림 2] 분석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는 bootstrap 신뢰구간(95%)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홍세희, 2024). 

Ⅲ.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아래 제

시된 바와 같다. 

먼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

자는 남성이 51.6%, 여성이 48.4%였으며, M세대가 

32.7%, Z세대가 67.3%였다. 

<표 1>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성별
남 2,047 51.6

여 1,924 48.4

세대
M세대 1,300 32.7

Z세대 2,671 67.3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2 .69**

3 .28** .30**

4 .03 .03* .21**

5 .07** .09** .26** .57**

6 .03 .04* .11** .05** .22**

7 .04* .05** .14** .21** .34** .52**

8 .13** .15** .20** .26** .29** .18** .24**

9 .04* .04** .12** .22** .31** .22** .30** .29**

10 .07** .08** .17** .36** .48** .25** .35** .31** .52**

M 5.06 4.87 4.28 2.78 2.93 3.27 3.37 3.32 2.38 2.21

SD 1.21 1.17 1.25 .59 .53 .73 .71 1.22 .37 .32

왜도 -.45 -.28 .07 .03 -.22 -.28 -.30 -.57 -.40 .11

첨도 -.33 -.34 .20 -.13 .53 .70 .73 -.27 -.14 -.01

주. N(사례수)=3,971. 1=부학력; 2=모학력; 3=경제적 수준; 4=

자아존중감; 5=자기효능감; 6=온라인 교량자본; 7=오프라인 

교량자본; 8=사회적 관계망; 9=공감; 10=의사소통 능력.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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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사례수)=3,971. 
a
기준집단=여; 

b
기준집단=Z세대

*
p<.05, 

**
p<.01, 

***
p<.001. 

또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4 미만으로서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정상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2.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변수인 

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교량

자본과 오프라인 교량자본,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모두 공감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라

인 교량자본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공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
a -.120*** .011 -.162 -11.260

부학력 .001 .006 .003 .134

모학력 -.006 .006 -.020 -.969

경제적 수준 .006 .005 .020 1.223

세대b .005 .013 .006 .357

자아존중감 .027
* .011 .044 2.472

자기효능감 .122*** .013 .174 9.459

독립

변수

온라인

교량자본
.027

** .009 .052 3.085

오프라인

교량자본
.083

*** .009 .160 9.107

사회적관계망 .056
*** .005 .187 11.988

상수=1.458
*** R2 =.199 F=98.640***

다음으로는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를 투입한 회

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의 직접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

프라인 교량자본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망의 크기가 클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공감 역시 의사소통 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

감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역시 좋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4>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se β t

통제

변수

성별a -.024** .008 -.036 -2.903

부학력 .003 .005 .011 .655

모학력 .002 .005 .007 .382

경제적 수준 -.003 .004 -.010 -.723

세대b -.022* .009 -.032 -2.304

자아존중감 .055*** .008 .101 6.691

자기효능감 .157*** .010 .256 16.048

독립

변수

온라인

교량자본
.024

*** .007 .054 3.711

오프라인

교량자본
.041

*** .007 .089 5.854

사회적

관계망
.020*** .004 .074 5.441

매개

변수
공감 .305

*** .012 .348 25.565

상수=.593
*** R2 =.412F=252.406***

주. N(사례수)=3,971. 
a
기준집단=여; 

b
기준집단=Z세대

*
p<.05, 

**
p<.01, 

***
p<.001. 

다음 단계에서는 bootstrapping을 통하여 독립변

수인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과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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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 의

하면,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 각각에서 공감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모두 bootstrap 신뢰구간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자본, 공감, 의사소통 능력 간

의 관계를 제시한 [그림 3]에서와 같이 의사소통 능

력에 대한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

회적 관계망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공감

은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각각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의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 a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온라인 교량자본 → 공감 

→ 의사소통 능력
.008 .003 .003 .013

오프라인 교량자본 → 공

감 → 의사소통 능력
.025 .003 .020 .032

사회적 관계망 → 공감 → 

의사소통 능력
.017 .002 .014 .021

주. N(사례수)=3,971. 표준화 계수. 
**
p<.01, 

***
p<.001.

[그림 3] 사회자본, 공감,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Ⅳ.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실시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의 자료를 이용하여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

한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

본,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이 공감을 통해 유의하게 

매개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변수인 공감에 대하여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

망은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라인 교량자

본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현옥(2017)의 연구 결

과, 그리고 온라인 교량자본 및 오프라인 교량자본

이 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나은영 등(2013)의 연구, 온라인 교량자본이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반

석과 김재우(2017)의 연구, 그리고 친구의 수

(Venkatanathan et al., 2013)와 사회적 연결성

(Wölfer et al., 2012)이 공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Tabellini, 2010), 심리

사회적(김형수 외, 2023; Helliwell & Putnam, 2004; 

Zhang & Jung, 2022), 신체적(Dolan, 2022; Herrero, 

2018)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연구되어 온 사회자본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

동에 대한 필수조건으로 간주되어 온 공감(Wölfer 

et al., 2012) 역시 증진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

인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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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

회적 관계망과 매개변수인 공감은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온라인 교량자본과 오프

라인 교량자본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사회적 관계망

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의

사소통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한 Putnam(1995, 2000)의 주장, 의사소

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한 연구(김은정, 2016; 정은혜, 2020), 공감

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정적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

(김양신, 이재숙, 2024; 우수경, 서윤희, 2016; 이인

숙, 2019; 이지수, 한지수, 202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단,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감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효과가 검증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공감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자본의 직접효과

를 검증한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과 의사소통 능력 사이의 

관계를 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 

각각의 직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공감은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

망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각각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의사소통 

능력(김은정, 2016; 정은혜, 2020)과 공감(나은영 외, 

2013; 오현옥, 207; 조반석, 김재우, 2017; Wölfer et 

al., 2012)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과 의사소

통 능력에 대한 공감의 긍정적 영향(김양신, 이재숙, 

2024; 우수경, 서윤희, 2016; 이인숙, 2019; 이지수, 

한지수, 2020)을 확인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

고 있다. 단,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및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각각 검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계망 각각의 영향이 

공감을 통해 매개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사이에서 공감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보고되어 온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은 공감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의의

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본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

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MZ세대의 사회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이 공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만큼,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

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공감은 관련된 경험을 했

거나, 타인과 유사성을 느끼거나, 공감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관련성이 높을 때 증

가한다고 확인된 바(Preston & De Waal, 2002; 

Valente, 2016), 관련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Dolan(2022)

은 Berardi(2020)의 연구에 기반하여 공감 교육에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감정이

나 사회적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

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동일한 

연구를 통해 Activating Social Empathy(ASE) 프

로그램의 4단계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공감 이해하

기, 공감에 장애가 되는 장벽 제거하기, 공감 훈련

을 통하여 보다 더 공감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학습

하기, 타인에 대한 공감 활성화하기이다. 이러한 요

소 및 단계들을 고려하여 MZ세대에 적용가능한 공

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이러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은 Z세대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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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M세대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최정원 

외, 2022). 단, 디지털 원주민인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되, 일방적인 동

영상 강의 형식보다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인 간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

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감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

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공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Preston & De Waal, 

2002; Valente, 2016). MZ세대와의 세대 갈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MZ세대의 표면적인 특성을 알

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특성이 형성

된 발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공감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MZ

세대는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에 코

로나-19를 경험하며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하고 일반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당

했으며(동아일보, 2023. 2. 4; 최정원 외, 2022), 신자

유주의가 정착된 이후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게 되

면서 개인의 노력, 능력,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

조, 그리고 불평등, 경제적 불안감 등(김효정, 2022)

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MZ세대가 가진 특성이

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제점이라는 인

식보다는 그러한 특성이 자리 잡게 된 맥락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M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

는 첫 단계이자 MZ세대의 공감 능력을 증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바로 

MZ세대가 원하는 소통의 방식이라는 점(투데이신

문, 2023. 5. 30)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 

즉, 온라인 교량자본, 오프라인 교량자본, 사회적 관

계망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MZ세대의 사회자

본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교량자본은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새로운 자원과 정보

에 대한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량자본(Mavridis & Tsakas, 2021; 

Venkatanathan et al., 2013; Williams, 2006)을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호작용이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인 형태의 오프라인 방식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MZ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

진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 및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

았던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의 

공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다.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사회자본과 

공감 간의 관계, 그리고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각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있으나 이들 간의 관

계에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가진 긍정적인 영향이 공감을 통해 이

루어진 것임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그

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공감 및 의사

소통 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Z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량자본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

었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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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표집된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

화와 관련하여 상대적 강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점 역시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전국적으로 수

집된 대규모 자료로서 일반화와 관련된 상대적 강

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횡단자료이므로 본 연구 

모형에서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은 이론적 및 논리적

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회자본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매개하는 다른 변

수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매개변수들이 포함된 다중매개 또는 다차매개 

분석 등을 통하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향 관계

에 대한 검증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존재한다. 이

러한 자기보고식 측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정확성 측면에서는 제한점이 있

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식 

외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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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Role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Generation MZ

Jung Ah Choi

Kyungil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empathy mediat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line social capital, offline social capital, and social networks--on communication com-

petence among generation MZ(Millennials and generation Z). Henc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on data from 3,971 members of Generation MZ, 

obtained from the ‘Study on the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of Generation MZ in the 

COVID-19 Era,’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dditionall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4.3 model 4 via 

bootstrapp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online social capital, offline social capital, and social 

network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both empath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at empathy positively affects communication competence significantly. Furthermore, 

empathy exer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ocial capital, offline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of generation 

MZ are suggested, including developing empathy-enhancement programs, foster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generation MZ, and providing oppor-

tuniti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capital.

Keywords: Generation MZ, Online Social Capital, Offline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